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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해야 할 대상 

어떻게든 에서의 마음을 풀어야 했다. 다급한 야곱이 선물을 고르기 시작한다. 암염소, 숫염소, 

암양, 숫양.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수컷도 함께 보낸다. 암소, 황소, 낙타와 나귀는 새끼들까지 

함께 보낸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야곱의 꾀는 멈추지 않는다. 에서에게 보낼 짐승들을 종류대로 

나눈다. 선물을 한 번에 주는 것 보다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번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종들의 

입에 말을 넣어준다.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 창세기 32:17-18 

 

선물 공세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 혹시라도 나를 받아줄지도 몰라. 이것이 야곱의 

생각이었다.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야곱이 무리 한 가운데서 밤을 보낸다. 야곱이 생각해 낸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밤중에 자리를 옮긴다.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야밤에 강을 건너게 할 만큼 에서가 두려웠다. 물가에서 에서의 습격을 받으면 더 위험하다 생각한 

모양이다. 

두 아내, 두 여종, 열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 종들, 지난 이십 년간 모은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는다. 이십 년 전,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밤, 야곱은 혼자였다. 그리고 지금, 

형을 만나기 위해 돌아가는 야곱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 창세기 32:24 

 

이십 년 만에 홀로 남은 야곱, 그때 씨름이 시작된다. 에서가 보낸 자객으로 생각했을까? 상대가 

호의적이라는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축복을 받기 전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번역된 단어가 

‘씨름’이지 무슨 룰이 있거나 심판이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다툼이다. 야곱은 

나름대로 사투를 벌이지만 간단히 제압되었다.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은 하셨지만 그분은 

언제든지 야곱을 이길 수 있는 분, 하나님이셨다.  

 

야곱이 씨름해야 했던 대상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 에서와 씨름했고, 재산을 얻기 위해 라반과 씨름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이 붙잡고 씨름했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축복, 많은 

재산들. 그가 누리고 싶은 복은 꾀를 내고, 속임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며 야곱이 씨름할 대상도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 씨름을 마친 야곱이 확실히 믿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도 목숨 

건졌으니 에서를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 비록 몸은 다쳐서 도망칠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해결되었다.   

 

엉뚱한데서 힘빼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라. 그래야 해결된다. 

하나님은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